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25. 믿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한 베르나르의논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는 교회당의 봉헌에 즈음한 다섯 번째의 설교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논지를 전개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따금 제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를테면 두 가지 반대되는 면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영혼은 결국 무(nothing)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일 것입니다. 영혼의 비참한 것들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죄에 눌려 있으며, 어둠 속에 싸여 있고, 쾌락의 종이 되어 정욕으로 끓어오르고 격정에 휩싸이며,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서 항상 악으로 기울고, 온갖 악행을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온통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살펴보면 그 의로운 행위들이 더러운 누더기 옷처럼 추하고 더럽다 (사 64:6)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우리의 불의한 행위들은 대체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마 6:23)!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이 … 사람이 허망한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겠지요 (시 144:4). 사람이 무(nothing)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무(nothing)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쏟으시는 사람이 어떻게 무(nothing)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형제 여러분, 마음을 일으킵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자비로운 아버지시여!(고후 1:3) 오, 비참한 자들의 아버지시여! 어찌 주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겠나이까!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보물이 되겠나이까?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 40:17)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주 앞에서 그러하오나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주의 진리의 심판 가운데서는 그러하오나 주의 신실하신 의도에서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주는 과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롬 4:17)시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없사옵니다. 주께서 없는 것을 부르시니 말이옵니다. 물론 그들 자신으로는 없는 존재들이오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옵니다 (롬 9:11). 사도는 이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하나로 연관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또한 그는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니 차라리 한 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면, …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자랑이 더 커지고 더 확실해 질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고후 10:17).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즉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조. 렘 17:14), 그런 생각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을 찾고, 그의 성전을 찾고, 그의 집을 찾고, 그의 신부를 찾읍시다. 내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존귀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사64: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6: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시144: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고후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고후10: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0: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렘17: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